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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

보도시점 2024. 4. 15.(월) 배포 시 배포 2024. 4. 15.(월)

통계청 소비자물가 기준 식용유 물가는 
지난해 1분기 대비 1.6% 상승

 - 정부는 식품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음

<보도 주요 내용>

  4월 15일(월) 이데일리 「코코아·설탕 원재룟값 들썩, 밥상물가 더 오른다」 등 

기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의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 동향’ 자료에 근거하여 

“식용유(100㎖ 기준) 가격이 전년 동분기 대비 49.8% 상승하였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식용유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분기 대비 

1.6% 상승하였습니다. 

  * 식용유 소비자물가지수(’20=100 기준): (’23.1분기) 163.8 → (‘24.1분기) 166.4(1.6%↑)

  아울러, 본 기사에서 인용된 한국소비자원의 ‘다소비 가공식품 가격 동향’ 

자료는 매년 조사 품목을 변경하고 있어 연도별 가격 비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식용유의 경우 지난해에는 콩기름을 조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콩기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카놀라유·포도씨유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식용유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3년: 백설 콩기름, 오뚜기 콩기름, 해표 콩기름 3종

→ ’24년: 기존 3종 + 카놀라유 4종(동원·CJ·오뚜기·해표) + 포도씨유 3종(동원·CJ·해표) 등 총 10종

  농식품부는 그간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3월 기준 가공식품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1.4%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물가

(3.1%)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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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국제유가 상승 및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물가 

부담이 높은 상황인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애로 과제를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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